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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designed to signpost the study of brain, intelligence and memory, while interpreting 

the concept of 'Chongmyeong(聰明)' neotrically and linking it to the clinic of Korean medicine. 

  Methods : In this paper, the meaning of the word 'Chongmyeong(聰明)' is divided into two parts, intelligence and 

memory. We also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brain science and 'Chongmyeong(聰明)' based on complex 

system theory, cognitive science and embodied cognition. 

  Results : Through the process of refining the concept of 'Chongmyeong(聰明)' neoterically, we proposed the new 

metho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Chongmyeong(聰明)'.

  Conclusions : The concept of 'Chongmyeong(聰明)' should be interpreted not as a reductionistic viewpoint of 

brain science but as a viewpoint of brain science based on visual and auditory system and complex system. Human 

cognition is physically embodied in the environment, from the viewpoint of embodied cognition that it is 

constituted and formed in an interactive context with society and culture connected with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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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는 일상에서 계산을 잘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

어를 떠올리거나,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을 가리켜 ‘머

리가 좋다’, ‘총명(聰明)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또

한 수험생 등 단기간에 두뇌의 기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총명탕(聰明湯)을 복용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머리가 좋다’는 개념은 두뇌회전이 빠르

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뇌의 활동이 활

발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총명(聰明)하

다’는 단어는 ‘귀 밝을 총(聰)’과 ‘눈 밝을 명(明)’이라는 

글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머리가 좋다’라

는 단어가 두뇌를 지칭하여 용어 정의를 한 것과 ‘총명

(聰明)하다’는 단어가 청각과 시각을 이용하여 용어 정

의를 한 것은 같은 뜻을 두 가지의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방향

을 융합하여 종합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인간의 뇌 피질 내의 많은 신경세포들은 태어날 

때는 아주 기본적인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 분

화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점차 연령이 증가하면서 새

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특정한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

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1). 뇌기능분화 발달

은 2세 전후부터 천천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2) 5세

를 고비로 전문화가 진행되어 간다고 했다2). 

  박3)은 출생부터 10세까지 75%의 신경세포망 만들

기는 영아가 갖는 초기 경험에 의하며 10세 이후부터

는 설립된 세포 회로를 활용하고 익히는 과정에서 지

능 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오감을 통하여 들어오

는 정보 중 약 95%는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 들어온

다고 하였다. 

  《東醫寶鑑 外形篇 耳部》4)에 보면 총명(聰明)의 개

념을 귀와 눈을 이용하여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耳目

受陽氣以聰明”이라고 하여 귀와 눈은 양기를 받아야 

총명(聰明)해진다고 하였으며 “人之耳目, 猶月之質, 必

受日光所加始能明耳目, 亦必須陽氣所加始能聰明”이라

고 하여 달이 햇빛의 반사를 받아야 빛을 내는 것과 

같이 사람의 귀와 눈도 양기(陽氣)를 받아야 밝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귀와 눈의 기능이 온전해야 총명

(聰明)을 유지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즉 총명(聰明)이란 처음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부모로

부터 받은 것 이외에 뇌의 발달과 함께 시각, 청각 등

의 감각적 정보가 어우러져 후천적으로 획득된 면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의 ‘총명(聰明)’개념을 여러 가

지 방면으로 고찰해보았다. 총명(聰明)의 의미를 지능

과 뇌과학, 기억, 인지주의와 체화된 인지, 복잡계, 총

명탕과 관련지어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총명(聰明)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

하여 한의학의 임상과 연결시킴과 동시에 한의학에서 

기항지부(奇恒之腑)라 일컬어지는 뇌 및 지능과 기억

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연구할 수 있을지에 하여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 한다.

Ⅱ. 본  론

1. 총명을 바라보는 관점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인류

의 역사 이래로 계속 지속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 청소년의 학습과 입시 등의 현실적인 문제와 맞물

려서 현재까지도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똑똑하고 총명하며 높은 성취

를 할 수 있는 능력에 한 연구로는 영재성에 한 

연구가 있다. 영재성의 개념은 영재를 정의하고 연구

하는데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여러 세기동안 연구자

들이 영재성의 개념을 연구해왔지만 아직 합의된 하나

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재성의 개념은 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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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혹은 교육의 목

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5).

  Tannenbaum6)은 영재성의 정의를 원칙에 따라 정

의하고 있다. 즉, ‘누가’, ‘무엇’, ‘어떻게’라는 3단계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 질문에 한 답으로서 영재성

을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영재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

람이 있는데, 예를들면 창의적 혹은 능숙히 사고하는 

사람, 물건을 창의적으로 혹은 능숙하게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무 에서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사

람 등 모두가 영재인 것이다7). 

  가장 초기의 영재 정의는 Terman에 의한 것이지만, 

가장 표적이고 공식적인 정의는 미국 교육부의 정의

에서 출발한다8). 미국 교육부 정의는 일반적인 지능뿐

만 아니라, 예술 분야, 창의성, 리더십, 심리운동과 같

은 능력까지도 영재의 범위에 넣어놓고 있다7).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영재성을 단순히 두뇌의 

능력이 뛰어난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

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총명(聰明)이라는 개념 안에 이미 눈과 귀의 작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지만, 이 개념 

역시 한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재성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총명(聰明)의 개념 역시 다양한 각

도로 생각할 수 있다. 영재성의 개념을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려고 노력한 것처럼 총명의 개념 

역시 다양한 각도로 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 제시한 총명의 개념을 연구하는 방식은 총 다

섯 가지인데, 그것은 첫째 지능과 뇌과학, 둘째 기억, 

셋째 인지주의와 체화된 인지, 넷째 복잡계, 다섯째 총

명탕과의 관계에 한 탐구이다. 지능과 기억은 총명

함이 드러나는 양  측면이며, 인지주의와 체화된 인

지 및 복잡계 이론은 총명함이 단지 개인의 능력이 아

니라 주변 환경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배경 

지식이 되며 총명탕은 총명 개념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되는 방법에 관한 논의이다. 본론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각도로 총명의 개념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2. 총명과 지능 및 뇌과학

1) 지능의 개념

  지능이란 그 본질이 환경에 적응하고 그것을 이용

할 수 있는 인지, 기억, 사고, 판단, 추리, 연상, 창조 

등 지적 기능의 복합적인 능력이다9). 인간 지능에 

한 관심이 강하게 모아졌던 20세기 초에, 표적으로 

Spearman은 다양한 지적 문제 해결에 보편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지능 요인(general intelligence 

factor, g)과 특정한 과제 수행에만 적용될 수 있는 특

수한 지능 요인으로 지능이 구성된다고 가정했다. 이

후에 Cattell이 제안한 유동적 지능(fluid intelligence, 

gf)과 고정적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 gc), 그리

고 Thurstone이 제기한, 일반 지능 요인과 특수 요인 

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일차적 능력들(primary 

mental abilities)은 인간의 지능이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10).

  일반적 지능은 뇌의 발달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

제로 지능이 발달되자면 이것을 발달시키기 위한 학

습, 자극이 필요하다. 모든 감각이나 인지 등의 면에서 

뇌가 발달했더라도 자극이 빈곤하면 지능은 발달하기 

어렵게 된다11). 지능발달을 위한 환경문제는 학습, 자

극뿐만 아니라 질병예방도 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이전에 경험한 것과 조하여 

이를 분석, 통합하여 출력계에서 다시 이를 피드백해

가면서 행동을 조절하는 그 자체가 지능발달의 중요한 

요소이며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11). 인간의 지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표상(representation)을 처

리하고 변환하는 인지적인 과정이다. 예를 들면, 인간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자신만의 기호로 변

환하고 이를 감각, 단기, 장기 기억 저장소로 이동시켜 

유지하며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기억의 활동을 한다. 

많은 정보를 저장하였다가 특정 상황에 맞는 정보를 

인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수한 지능을 가진 것

으로 여겨진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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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의 기능적 분화와 기능적 통합

  인간의 인지적 기능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또한 뇌

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는 것이 임상실험을 통해 증

명되었고, 이러한 성과들을 교육에 적용시키는 연구들

이 1980년 부터 나오기 시작했다2). 인간의 뇌 피

질 내의 많은 신경세포들은 태어날 때는 아주 기본적

인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

이지만, 점차 연령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특정한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게 된다13). 

  뇌의 정보처리 과정을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이분

된다. 하나는 특정 기능을 특정 뇌영역에서 처리한다

는 기능적 분화(functional segregation)의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분산되어 있는 뇌 영역들이 병렬적으로 

정보처리를 한다는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입장이다14). 기능적 분화의 입장에서는 

뇌의 개별적인 기능 단위(뉴런이나 국소 뇌 영역)가 주

관심사인데, 그 동안 신경과학의 발전을 이끌어온 입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인간의 

기억이나 언어와 같은 복잡한 고위 인지기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뇌 기능은 뉴런의 발화율의 합 이상

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의 상호작용과 정보교환을 어

떻게 하는지에 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기능적 통합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분산되

어 있는 뇌 영역들이 동시에 정보처리를 한다는 입장

인데, 뇌의 기능은 서로 다른 뇌 영역들 간의 정보 흐

름으로 나타난다15). 두 입장은 상호 배제적이라기보다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인지기능은 몇 개의 

국제화된 영역들이 기능적 통합이라는 기제로 중재되

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14).

3) 와일더 펜필드(Wilder Penfield)와 신경해부

학적 지도

  기억의 여러 측면이 인간 뇌의 측두엽에 저장됨을 

시사하는 최초 단서는 1938년에 혁신적인 신경외과의

사 와일더 펜필드(Wilder Penfield)의 연구에서 나왔

다. 수술 도중에 그는 환자의 뇌피질의 다양한 위치

에 약한 전기 자극을 가하면서 그 자극이 환자의 말하

기 능력과 언어 이해 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관

찰했다16). 그는 측두엽이 전기 자극에 해 뇌의 다른 

부위보다 복합적인 감각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

견했다. 펜필드의 환자들은 측두엽에 전기 자극을 받

는 동안 특정한 과거의 경험이 되살아나거나 환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 이는 측두엽

에서 일어나는 간질 발작이 복합적인 감각, 행동, 기억

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17). 펜필드의 

호문쿨루스는 사상 최초로 작성된 인간의 기본촉각지

도였다. 이 체성감각피질은 너비가 2.54cm가 되지 않

는 좁은 띠모양 부위를 따라 분포한다18).

  그동안 신경해부학자들은 기본적인 인지적 조작이 

발생하는 뇌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숫자로 이

루어진 참조체계를 개발하였다. 부분의 신경해부학

적 지도는 뇌손상 환자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정

보로 만들어졌다19). 가장 자주 사용되는 신경해부학적 

지도의 하나는 20세기 초 독일의 신경해부학자인 코르

비니안 브로드만(Korbinian Brodmann) 박사에 의해 

고안되었다. 그의 지도가 다른 지도보다 더 유용하거

나 정확한 것이 아닌데도 그동안 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였다. 브로드만(Brodmann)은 특수한 인지 기

능과 뇌의 부분을 관련지어 40개 이상의 영역을 구분

하였다19). 

  뇌는 크게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4엽으

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으며 동

시에 성숙하지 않는다20). 후두정엽피질(posterior 

parietal cortex)에는 몸과 몸 주변 공간지도들이 가득

하다. 온갖 주요 감각기관들에서 보내온 정보가 고도

로 가공되어, 후두정엽에서 만난다. 촉각, 자기수용감

각, 시각, 청각, 평형감각 정보가 모여드는 것이다. 전

두엽 운동지도에서 비롯한 동작 및 행동 계획 정보도 

끊임없이 이곳으로 유입된다18). 후두정엽피질

(posterior parietal cortex)에 있는 여러 지도는 몸을 

상이한 조직체계, 곧 준거틀로 표상한다. 어떤 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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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와 목 중심의 좌표로 ‘생각하고’, 어떤 지도는 몸

통 중심으로, 어떤 지도는 팔과 어깨 중심으로, 어떤 

지도는 눈 중심으로, 어떤 지도는 손 중심으로, 어떤 

지도는 몸 전체를 중심으로 사고한다18).

4) 도널드 헵(Donald Hebb)과 뇌가소성

  도널드 헵(Donald Hebb)이 1949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기억은 뇌의 어느 특정장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뇌 겉질 전체에 뉴런의 네트워크로 저장된

다는 것이다. 헵은 이것을 세포집합체(cell assembles)

라고 불렀고, 서로 다른 사건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연관(association)이 이루어지면 이런 세포집합체가 만

들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보였다21). 헵은 시

냅스가 학습된 연결에 의해 강화된다고 제안했다. 이 

강화는 서로 연결된 세포 두 개가 동시에 흥분할 때 

일어난다고 했다. 시냅스 전 세포에서의 활동이 시냅

스 후 세포에서의 활동(점화, firing)을 일으킬 때 이 

동시적인 활동이 시냅스의 강화를 가져온다고 헵은 제

안했다16). 헵은 하나의 뉴런에 동시에 도착하는 두 개

의 감각 입력은 영구한 시냅스 변화를 유도해서, 나중

에 둘 중 어느 하나만 입력되어도 그에 한 뉴런의 

반응은 촉진되어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한 변화로 

결국은 반복적으로 동시 발생하는 자극의 특성을 표상

하는, 그물을 닮은 집합체가 형성될 것이다22). 헵의 이

론은 ‘같이 흥분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라는 말로 

요약되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기억 형성의 핵심 메커

니즘으로 여겨진다21). 기억이 분산 저장된다는 헵의 

생각은 시 를 앞선 지혜를 담고 있었다. 추가 증거가 

쌓이면서 이 통찰은 뇌 속 정보 저장에 관한 핵심 원

리의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다. 단일한 기억 구역은 존

재하지 않으며, 단일한 사건의 표상에도 많은 뇌 부분

들이 참여한다. 현재의 시각에 따르면, 기억은 널리 분

산 저장되지만, 다양한 구역들이 전체의 다양한 측면

들을 저장한다. 그 구역들에서 기능의 양이나 중복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16). 헵은 단기 기억이란 되먹임 

폐회로(feedback loop)에 의해 별개의 피질 그물이나 

세포 집합체에서의 흥분이 반향(reverberation)되는 것

이라고 가정함으로써, 구조적, 동역학적으로 제한된 

의미를 제안했다. 나아가 그는 시냅스 접촉점에서 일

정한 가소성(plasticity) 원리가 작용해 기억 형성의 토

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22). 

  뇌 가소성이란 뇌의 구조와 기능이 전적으로 유전

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출생 후 주어진 환

경의 영향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뇌가소성은 신경가소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경

가소성은 신경회로가 주변의 자극이나 경험에 의해 변

하는 특성을 말한다. 즉, 신경세포의 활성이나 신경전

달물질의 분비가 변화하고 신경세포나 신경교세포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것, 신경세포 간 연결인 시냅스

가 형성되거나 제거되는 것, 시냅스의 신호전달 효율

이 변화되는 것을 포괄한다. 신경세포 간 신호전달의 

효율이 변화하는 것을 시냅스 가소성이라 일컫는다23).

5) 한의학에서 보는 뇌

  한의학에서 腦를 奇恒之府라고 보았다. 《東醫寶鑑 

內景篇 五臟》부분에 보면 “內經曰, 腦髓骨脈膽女子胞

此六者, 地氣之所生, 名曰奇恒之府, 註謂奇異於恒常之

府”라고 하여 腦, 髓, 骨 脈膽, 女子胞 등의 6가지는 

땅의 기운으로 생겼는데 그 이름을 기항지부(奇恒之

府)라고 한다고 씌어 있다4). 張隱庵은 《黃帝內經 素

問 五臟別論》24)에서 奇恒之府에 하여 “飮食于胃, 

有無味淸濁上下出入之分, 當知奇恒之府, 亦受淸中之淸

者也”라 하여 奇恒之府가 淸中之濁氣를 받는 傳化之腑

와 달리 淸中之淸氣를 받는다 하였다25). 

  또한 《東醫寶鑑 外形篇 頭部》4)에는 “腦爲髓之海, 

髓海有餘則輕勁多力, 不足則腦轉耳鳴脛痠眩冒目無所

見”라고 하여 뇌는 골수의 바다이며 골수가 충실하면 

몸이 가볍고 튼튼하며 힘이 세고 골수가 부족하면 머

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다리가 시큰거리고 

정신이 아찔하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라

고 하여 뇌를 “髓海”라고 표현하였다. 精은 腦髓를 생

성한다. 즉, 《靈樞 海論》26)에서는 말하기를, “腦爲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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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海”라 하였고, 또 《素問 五腸生成篇》에서는 말하

기를, “諸髓皆屬於腦”라고 하여, 모든 隨가 모두 腦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였다27). 《靈樞 海論》26)에서는 “髓

海有餘, 則輕勁多力, 自過其度,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脛痠眩冒, 目無所見, 懈怠安臥”라고 하여 肢體의 活動

과 耳目의 聰敏함과 모든 精神活動이 모두 腦髓와 有

關함을 알 수 있다28). 明代 醫家의 李時珍은 《本草綱

目》29)에서 腦가 “元神之府”라고 하였다25). 

  또한 뇌를 泥丸宮으로 보기도 하였는데, 《東醫寶鑑 

外形篇 頭部》30)에 “頭有九宮, 腦有九辨, 一曰雙丹宮”, 

“頭有九宮, 上應九天, 中間一宮, 謂之泥丸”이라 하여 

“頭는 九宮이 있고 腦에는 九辦이 있다. 頭에 九宮이 

있어서 위로 九天에 應한다. 그중의 一宮은 泥丸宮이

라고 한다고 하여, 頭 중에 泥丸宮이 있다.”고 하였는

데, 張景岳은 《類經》31)에서 “人之腦為髓海，是謂上

丹田，太乙帝君所居，亦曰泥丸君，總眾神者也”라 하

여 “사람의 腦는 髓海이니 이를 上丹田이라고 하고, 太

乙帝君이 居하는 바이니 泥丸君이라고도 한다.”고 하

여 泥丸宮이 바로 腦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하였다32).

3. 총명과 기억

1) 기억의 개념

  기억 현상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384∼322 

B.C.)의 저서인 'De Memoria et Reminiscentia'를 포

함하여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론이 개진되어 왔으며, 

특히 1885년, Ebbinghaus가 그 자신을 피험자로 삼아 

학습과 망각 효과를 실험한 것을 시작으로 기억에 

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33).  

  기억하는 기능은 생각하는 기능과 마찬가지로 뇌세

포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눈이나 

귀로 들어온 수많은 자극들은 다 기억되는 것이 아니

라 부분 시상에 의해 걸러지고 일부만 기억에 남는

다13). 기억의 과정은 주로 등록(registration), 저장

(storage) 및 회상(recall)으로 나누며, 형태학적으로 의

식 내에서 잠정적으로 활동 중인 단기기억과 현재의 

의식 속에는 없지만 어딘가 저장되었다가 상기 가능한 

장기기억으로 분류하고 있다34). 약 40년 전 뇌와 행동

의 실험적 연구의 선구자인 심리학자 칼 라쉬리(1937)

는 기억이 뇌에서 어떻게 조직화되는가를 알아보기 위

해 동물에게 어떤 특정한 과제를 학습시키고 뇌피질

의 여러 장소를 하나씩 절제하고 기억이 어느 장소에 

저장되는가를 찾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장소에

서도 기억흔적은 찾아낼 수 없었다. 이후 여러 연구결

과에 의하면 뇌피질 뿐 아니라 뇌 내의 여러 영역과 

구조가 학습과 기억에 참여하며 특히 기억은 뇌피질 

여기저기에 분산하여 중복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35).

  이론과 경험을 토 로 요약하자면, 기억은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의 신피질이 중첩되면서 널리 퍼져있는 

그물망 안에 표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억의 피질망

은 본질적으로 복합 구조이다. 연합되는 성분이 지각 

지식을 이루는 구조적 위계의 여러 수준에 롤란도 후

피질의 인지 영역들이 이루는 위계의 여러 수준에 걸

쳐 있다. 결과적으로 기억의 그물망은 감각 피질로부

터 가장 높은 개념의 피질까지 넓은 피질 영토에 걸쳐 

있을 수 있다22). 기억을 인출한다는 것은 그것을 표상

하는 그물망을 재활성화 하는 것이다. 기억 인출과 연

관된 모든 현상은 궁극적으로 이 기본 가정에 원인을 

돌릴 수 있다. 기억하기, 회상하기, 재인하기는 많은 

형태를 띨 수 있고 내용과 맥락에 있어서 크게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인출 방식은 본질적으로 연결 

패턴으로 기억을 분명히 하고 유지하는 신경망의 재활

성화로 구성된다22).

2) 기억의 분류

  기억의 유형을 구분하는 구조이론에 따르면, 기억은 

저장되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감각기억(sensory 

memory), 단기기억(short-term memory: STM) 및 장

기기억(long-term memory: LTM)으로 나누어지며
35,36,37), 이 각각의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서로 달

리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억구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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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따른 세 유형의 기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6). 

첫째, 감각기억은 우리 몸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감각

기관들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신경정보로 전환된 후, 

계속적으로 처리 상이 될 것이냐 소멸될 것이냐가 결

정되는 동안에 약 2, 3초 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을 말

한다36). 둘째, 단기기억은 뇌가 사고활동을 하는 동안

에 그 사고 내용으로서 약 30초 내지 수분 동안 잊혀

지지 않고 기억되는 것을 말한다36). 셋째, 어떤 기억이 

뇌에 입력되어 매우 오랜 기간 나아가 평생동안 기억

되는 일을 장기기억이라 한다36).

  또한 1980년도 전후로 기억연구에서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현상은 장기기억 내에서도 의식적 경험 

여부에 따라 기억의 해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결과로 지금껏 기억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온 의식적 

경험이 수반되는 기억인 외현기억(explicit memory) 

만이 아니라 의식적 경험이 수반되지 않는 암묵기억

(implicit memory)도 기억 연구에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암묵기억 수행에 한 연구는 기억장애 환자

도 점화나 절차기억 능력이 보존되어 있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다37). 1985년 

Tulving은 장기기억이 일화기억(Episodic Memory), 

의미기억(Semantic Memory)과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서 

장기기억에 한 연구의 방향을 확장시켰다38). 

3) 시각, 청각과 감각기억

  서양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보는 것은 곧 

아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 384~322 

B.C.)로부터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존재의 파악은 시각적 현상, 즉 

빛 속에 나타나는 것(what appears in light)에 한 

연구였으며, 플라톤(Plato, 424/423~348/347 B.C.)부

터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에 이르기까지 

사물의 형상(eidos)은 본질을 발견하기 위한 출발점이

었다39). 데카르트는 굴절광학론(La Dioptrique)에서, 

인식의 측면에서 검토해보았을 때 “시각은 가장 보편

적이고 가장 고귀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각을 주체

의 이성과 연결 짓는다40,41).

  감각정보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간 뇌 

피질 중 시각 피질은 크게 ‘what-path’(객체 인지 등 

‘무엇’에 해당하는 정보를 해석하는 시각영역)와 

‘where-path’(공간 인지 등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를 

해석하는 시각영역)로 구분된다42). 뇌에는 몸의 체감

각지도와 외부환경을 독립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인지

지도가 있지만, 우리가 외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지각

하고 정서적 반응과 행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시각정

보가 독보적으로 중요하다. 시지각은 망막, 시상핵, 그

리고 시각 중추인 후두엽을 중심으로 뇌피질의 여러 

영역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포함한다43). 

  시각 경험이 공간 인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

는 감각기관에서 얻는 정보의 양이 다른 감각에 비해 

월등하게 많기도 하고, 뇌피질의 반 이상이 모두 시

각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망막지

도(retinotopic map)로 알려진 시각화된 공간의 표상

이 두정엽에서 처리된다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시각 

경험이 외부환경을 참고하는데 필요한 다중감각의 통

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43,44). 바꾸어 

말하면, 시각 인지는 단순히 시각 자극에 의해서만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감각을 연합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맥락을 읽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43). 청각

적 사고는 시각적 사고가 정지(안정) 지향적인 것과는 

반 로 움직임(변화) 지향적이다. 움직임(변화) 없이는 

소리가 날 수 없으며, 소리가 없이는 청각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39). 시각과 달리 청각은 움직이는 배

경 속에서 움직이는 전경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청각적 지각을 위한 배

경도, 전경도 될 수 없다39).

  Pavio의 이중부호화이론에 따르면, 학습내용이 청

각정보와 시각정보로 제시되면 인간의 감각기억에 각

각 입력되고, 언어적 정보처리 체계에 의해 청각정보

가 조직화되고, 시각정보는 시각적 정보처리 체계에 

의해 이미지로 조직화된다. 그리고 이 조직화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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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서로 참조적 연결(referential connections)을 하

게 돼서 이것이 반응으로 산출되게 되는 것이다45).

  시각적 판단에서의 정지 상태를 ‘역동적 정지의 과

정’으로 이해하는 청각적 사고방식은 물리적으로 정지

해 있는 상을 움직이는 방식에 있어서 전혀 다른 접

근방식을 제공한다39). 

  이와 같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상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적 사고는 청각적 사고에 의하여 

보완되어야만 한다39). Mayer, Heiser 그리고 Lonn은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시각과 청각을 통해 이중으

로 이루어지는 정보처리과정을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

타내었다. 정보가 음성과 그림으로 제시되면 인간의 

청각기억과 시각기억에 각각 입력된다. 그리고 청각기

억에서 소리를 선택하고 시각기억에서 이미지를 선택

하여 활동기억으로 옮겨지게 된다. 활동기억에서는 감

각기억에서 선택된 언어와 이미지 개념을 서로 연결하

면서 의미를 조직화한다. 청각적 활동기억에서 조직화

된 언어 개념과 시각적 활동기억에서 조직화된 이미지 

개념은 서로 통합되어 장기기억으로 전이되게 된다

(Fig. 1)45,46).

4) 시각과 선택적 주의 집중

  주의는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른 

일들을 미루어 두는 것으로, 감각과 저장된 기억, 그리

고 다른 인지적 과정들을 통해 이용 가능한 엄청난 양

Fig. 1. The Cognitive Theory of Multimedia learning
Derived from Mayer RE. Heiser J. & Lonn S. 2001

의 정보로부터 제한된 양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

도록 해주는 수단이다. 우리가 제한된 인지 자원을 효

율적으로 사용하며, 관심의 상이 되는 자극에 해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고 두드러진 정보를 기억하는 

것은 주의 때문이다47).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무의식

적 작용이나 의식적 작용을 통해 주변에 비해 상 적

으로 두드러짐이 큰 영역이나 선호하거나 목적하는 영

역 또는 상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선택적 주의 집중 

기능을 갖는다42). 시각적 주의는 스포트라이트에 비유

되는 경우가 많다. 스포트라이트 비유는 시 각계가 시

계의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스

포트라이트 비유로서 주의는 집행시스템에 의해 통제

되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집행시스템과 주의는 구

분된다. 또한 주의는 자각시스템과도 구분된다. 즉, 스

포트라이트는 스포트라이트를 통제하는 행자(agent)

의 일부분도 아니고, 스포트라이트가 밝게 비추는 것

을 직접 보는 사람이 가진 시각시스템의 일부분도 아

니라는 것이다47). 단기기억의 시작은 감각기억으로부

터 야기된다. 감각기억에서 받아들여지는 무한  용량

의 정보는 주의 집중된 것들에 한해 이미지와 소리의 

형태로 변환되어 단기기억 체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다. 주의와 기억은 서로 구분될 수 없을 만큼 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48). 

  작업기억 모형은 단기기억이 단일한 기억이 아닌 

언어적, 공간적 처리 기제 등의 하위체계를 지니고 있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30권 제4호(2017년 11월)

112

다고 가정하며, 중앙집행기(central executive)라는 총

괄 통제 체계를 가정함으로서 주의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37). Nuechterlein과 Dawson의 주

장을 종합해 보면 결국 주의와 기억은 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서, 자극이 조직화를 요하고 복잡할수

록, 즉 주의를 요할수록 기억수행은 저하된다고 보는 

반면에 주의를 크게 요하지 않는 자동적인 기억과제에

서는 비교적 수행의 결손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

다49).

5) 작업기억(Working memory) 

  작업기억이란 곧 있을 동작을 위해 최근 사건의 내

부 표상에 집중시킨 중의다. ‘작업기억(Working 

memory)’이라는 용어는 인지심리학에서 유래한다. 인

지심리학에서 작업기억은 문제를 해결하고 인지적 조

작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이용하는 감각 자극의 

일시적 기억을 가리켰다. 그러던 것이 앞으로 할 동작

을 위해 필요하여 마음에 잡아 둔 정보에까지 적용되

었다22). 작동기억이라고도 불리는 작업기억은 인지 행

위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처리체계를 의미하며, 정보

들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각종 인지과정들을 계획하

고 순서를 세우며,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50). 이 작업기억은 장기기억과 더불어 인간의 

기억 과정을 이해하는 데 인지심리학자들이 가장 중요

하게 취급하는 구인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능과 학

습을 연구하는 데에도 교육심리학자들이 매우 중요하

게 취급하는 구인이다51). Alan Baddeley의 작업기억 

모형52)에 따르면 작업기억은 중앙 집행기(central 

executive)와 그것의 종속 체계인 시공간 스케치판

(visuospatial sketchpad), 음운루프(phonological 

loop) 및 일화성 완충장치(episodic buffer)로 구성된

다. 이 세계의 상호 독립적인 종속 체계들은 작업의 

수행이 독립적이며 각각 중앙 집행기와 장기 기억에 

연결된다. Baddeley가 제안한 작업기억의 다중요소모

형은 정보의 저장은 물론 처리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Daneman과 Carpenter는 단기기억(short- 

term memory: STM)을 저장 기능에 국한시키고, 작

업기억은 저장과 처리를 동시에 요구하는 기능과 관련

시킴으로써 두 기억 구인을 구분 할 수 있음을 제안하

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단기기억은 짧은 시간 동안 제

시된 자극의 수를 저장할 수 있는 단순 저장 버퍼(숫

자나 철자 폭) 과제로 측정될 수 있는 반면에, 작업기

억은 읽기나 조작 폭과 같은 저장과 처리를 동시에 요

구하는 복합 기억 용량 과제로 측정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51). 

6) 해마와 장기기억

  기억의 과정은 주로 등록(registration), 저장

(storage) 및 회상(recall)으로 나누며, 형태학적으로 의

식 내에서 잠정적으로 활동 중인 단기기억과 현재의 

의식 속에는 없지만 어딘가 저장되었다가 상기 가능한 

장기기억으로 분류하고 있다34). 기억은 근본적으로 연

합 기능이다. 기억 형성의 뿌리에 있는 기본적인 생물 

물리적 과정은 시냅스, 즉 해부학적으로 세포를 서로 

연합하는 신경 요소를 건너가는 정보의 전송을 수정하

는 것이다22). 단기기억 내용을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뇌의 부위로서 시상이나 변연계 여러 부위, 그리고 

뇌피질에 있는 전두엽 영역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경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부위는 변연계를 

구성하는 구조물 중의 하나인 해마(hippocampus)이

다. 이 해마에서 단기기억 내용을 운용하다가 필요한 

경우 장기기억으로 전환시킨다36). 

  해마는 기억과 학습에 주된 역할을 한다53). 해마의 

이름의 어원은 그 생김새가 약 2인치로 해마와 닮았기 

때문에 붙여졌다. 해마는 치아이랑, 고유해마 및 해마

이행부로 이루어져 있다. 치아이랑과 고유해마는 원시

겉질이며, 계통발생학적으로 뇌겉질 중 가장 오래된 

부분이다53). 해마는 감각연합영역으로부터 모든 유형

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해마는 신호를 보내어 뇌겉

질영역에 장기기억으로 정보가 영구적으로 저장될 때

까지 파페츠 회로에서 계속적으로 반향시킨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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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의학에서 보는 기억

  韓醫學에서 지능은 정신기능을 포괄하는 神으로 지

능의 일부인 기억은 五神, 七神 등으로 표현되었고 특

히 기억은 《靈樞 本神篇》26)에서 “心有所億, 謂之意”

라 하여 독립적이고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11).

  한의학에서 記憶에 한 定義로 陳無擇은 《三因

方》에서 “記所往事”라 하였고54), 王肯堂은 《證治準

繩》55)에서 “人生氣稟不同, 得氣之淸, 則心之知覺者明, 

心之明者, 無有限量, 踓千百世, 已往之者, 一過目則終

身而不忘”이라 하여 기억의 機轉을 설명하고 있다28). 

또한 林佩琴은 《類證治裁》56)에서 記憶에 한 개념

을 “凝神”으로 표현하기도 하여 腦에서 中樞神經機能

이 정상적인 生理를 발휘할 경우 記憶力이 나타난다 

하였다54).

  金 등57)에 의하면《靈樞 本神篇》의 “所以任物者, 

謂之心, 心有所憶, 謂之意, 意之所存, 謂之志”에서의 

心은 外界環境의 刺戟을 感受하는 感覺과 知覺의 過程

으로 볼 수 있고, 意와 志는 記憶의 過程과 聯關된 短

期記憶과 長期記憶의 記憶過程과 關聯된 것을 볼 수 

있으며, “憶”은 認知, 事物의 保持, 回憶, 再生過程으로

써 서양에서의 기억에 한 인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기억의 단계에 한 한의학에서 

意의 개념은 서양에서의 단기기억과 유사하고 志의 개

념은 意識에서 보존되는 기억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인 

기억과 유사하며, 그 다음 단계인 思, 慮, 智는 모두 

사고과정의 한 부분으로 사고는 기억을 토 로 “存”의 

저장, “變”의 변화와 改變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고 하였다11).

4. 총명과 인지주의, 체화된 인지

1) 인지주의의 역사적 배경

  20세기 후반에 두된 하나의 새로운 과학적 패러

다임을 인지주의(cognitivism)라고 할 수 있다58). 1950

년  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인지혁명을 통하

여, 과학계는 인간 자신과, 동물, 컴퓨터, 인간문화체

계 등에 해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틀

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인지적 패러다임의 이론적 

틀이 바로 정보처리적 접근의 고전적 인지주의

(cognitivism)이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며 그 기

초이론과, 응용적 구현의 근거를 탐구하는 학자들의 

아이디어의 역동적인 교류와 수렴적 상호작용의 상승

적 지적 소용돌이로부터 자연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

로 생겨난 학문체계가 바로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이라는 다학문적, 학제적, 학문이다59). 1950년  후반

에 등장한 인지주의 패러다임은 ‘마음’과 ‘컴퓨터’가 본

질적으로 동일한 추상적 원리를 구현하는 정보처리 체

계(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IPS)라는 생각에

서 출발하였다59).

  인지과학자들은 인지과학의 발전단계를 흔히 서너 

단계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는 1세 를 계산주의, 2

세 를 연결주의 그리고 3세 를 체화주의 인지과학

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60). 계산주의 인지과학에서

는 인지는 기호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선형적이고 순

차적인 과정이라고 설명된다. 연결주의 인지과학에서

는 인지는 기호로 매개된 인지과정 하부(체험)의 미시

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분산된 병렬적인 과정이라고 

설명된다. 체화주의 인지과학에서는 인지는 행동의 영

역에서 벌어지는 지각-운동, 개체-환경 간의 역동적인 

연결과정으로서, 뇌 작용은 이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

고 설명된다60). 이러한 전통적 인지주의에서 사용하는 

‘인지’의 개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한 부분

인 사고능력만을 의미하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다. 

또한 수동적 앎이 강조되는 상식적 의미의 ‘인식’이라

는 좁은 의미의 개념도 아니며, 상식적 의미의 지능

(intelligence)이라는 개념도 넘어선다58). 체화주의는 

기존의 인지 이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지의 체화성

을 강조하면서 인지과학과 양립가능한 이해의 틀을 제

공한다61). 

2) 연결주의(connectionism)와 인지지도

  뇌의 정보처리 메커니즘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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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수평, 수직 방향의 신경조직들에 의해 이루어

지며 상호간의 연관성이 매우 높고 각기 독립적인 성

격도 강하다62). 뇌의 기능에 의한 신경 다발의 동조현

상으로 표현되는 뇌파는 특정 주파수로 변조되며 뇌 

내부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서로 신경으로 

연결되어 동작한다. 따라서 뇌의 기능 및 뇌 부위 간 

연결 정도는 뇌의 부위에 따른 주파수 역의 신경들

이 서로 동조되는 현상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63). 계

산주의 인지과학과 연결주의 인지과학의 가장 두드러

진 차이점은 인지과정을 논리적 체계에 기반해서 연역

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확률값을 갖

는 인지내용의 진리치에 기반해서 그것도 그 진리치가 

귀납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는 과정으로 보느냐일 것이

다60). 

  연결주의는 기본적으로 두뇌의 구성과 작동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호주의와 차이가 난다. 

연결주의는 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로서 추상적 신경 

세포에 해당하는 ‘기본 단위(unit)’를 설정하고 기본 단

위들이 규모로 병렬적이고 분산적으로 연결되어 신

경망(neural network)을 구성한다61). 연결주의

(connectionism)의 신경망 이론은 뇌의 신경생리학적 

구조와 거기서 발현되는 인지 과정이 병렬적임을 역설

하고 있다. 우리의 뇌와 인지는 여러 정보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분산 처리하는 능력을 지녔다64). 다양한 

감각정보의 처리는 직렬로 일어나지 않고, 계층적으로 

작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여 단일감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기능을 가진 영역이 나타난다. 그런 분위를 

연합피질이라 하고 각기 엽의 부분에서 특유한 역할로 

인지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43). 

  우리가 특정 장소를 기억하고 길을 찾는 데에는 복

잡한 인지과정이 필요하다. 변연계(limbic system)의 

해마(hippocampus)는 기억의 중추로 알려져 있는데, 

공간 인지에 많은 부분이 이 영역에서 처리된다. 이 

영역에서 익숙한 장소를 기억하는 장소세포(place 

cell)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소세포의 발

견은 1971년 영국의 신경과학자 존 오키프(John 

O’Keef)가 생쥐의 해마에 심어진 전극들을 이용해, 원

통 속에 갇힌 생쥐의 움직임과 세포의 발화(firing)을 

측정하는 실험에서 생쥐가 알아보는 위치에 도달하면 

특정 세포가 발화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이 

영역에 동물의 공간환경에 한 인지지도(cognitive 

map)를 처리한다는 발견을 하였으며, 이는 외부환경

에 한 신경표상에 한 첫 발견으로 여겨진다. 인지 

지도는 촉각이나 시각 지도와는 달리 자기중심적

(egocentric)이지 않고, 환경 중심적(allocentric)이고 

외부환경의 관점으로 고정되어 있다43).

3)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20세기 말 뇌 영상 기법 등의 신경과학적 방법론의 

개척은 뇌과학 분야와 인간의 인지방식을 이해하는 데

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다. 기존까지 풀리지 

않던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들이 뇌과학과 신경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풀릴 것이라는 기 가 높아졌고, 그에 

따라 뇌의 독립적인 인지적 표상과 정보 처리, 신경의 

물리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고전적 인지주의와 신경 결

정론이 두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곧 환원주의라는 

비판을 마주한다. 고전적 인지주의와 신경 결정론은 

오랜 기간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살아왔던 인간의 특징

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인

지가 신체적으로 환경 속에서 구체화되고, 몸의 활동

을 통해 환경과 연결되어 사회·문화와의 상호작용적 

맥락에서 구성되고 형성된다는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적 관점이 두되었다65). 

  인지가 체화되었다는 과학적 증거는 무엇인가? 이

러한 질문에 해 수많은 연구들은 운동 경험이 뇌의 

인지 영역을 확 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적으

로, 오랫동안 유사한 운동을 수행한 집단과 그렇지 않

은 집단 간의 뇌 영역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런던의 택시 운전수와 일반인의 뇌의 기능 

지도를 비교한 결과, 운전수의 뇌 영역 중 복잡한 길

을 회상하는데 중요한 후위(posterior) 해마와 피질부

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오랫동안 훈련한 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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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수행자, 피아노나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66). 인지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체화된 활동이다. 첫째, 인지는 여러 가지 감각운동 능

력을 지닌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경험에 의존한다. 둘

째, 개별적 감각 운동 능력은 더 포괄적인 생물학적, 

심리학적, 문화적 맥락에 포한된다. 셋째, 감각 운동 

과정, 지각, 활동은 살아있는 인지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67). 또한 운동 경험이 개인 주변 공간

(peripersonal space)을 확장시킨다는 주장도 체현된 

인지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개인주변공간이란 신체 밖

에 있지만 내 몸의 부위로 인식되는 영역이다66). 예를 

들어,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도구의 끝을 신체의 

일부로 인식하고, 때로는 천장이 낮은 문을 들어갈 때 

꼭 머리가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본능적으로 고개

를 수그리며 들어간다. 이러한 개인주변공간은 운동 

경험을 통해 확장된다18). 바렐라-톰슨-로쉬가 강조했

듯이 인지는 체화된 행위이며, “지각은 우리에게 발생

하거나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가 하는 어떤 것이다”68). 이처럼 행화적 인지 이론에 

따르면 시각은 외적 상에 한 두뇌내적 표상이 아

니라 지각자가 세계를 탐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61).

5. 총명과 복잡계

1) 복잡계와 뇌과학

  체화 이론들을 규정하는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우리는 몸과 세계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종

종 생물학적 인지에 한 문제와 그것의 해결에 한 

우리의 생각을 변경할 수 있다. 둘째, 몸, 뇌, 세계의 

복잡하고도 시간적으로 풍부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발적이고 비(非)중앙처리적이고 자기조직

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데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 도구, 

방법이 필요하다69).

  복잡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창발현상을 보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70). 복잡계는 우선 수많은 구

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구성요소들은 독립

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상호작용(interaction)을 

주고받는다. 그 결과 구성요소를 따로따로 놓고 봤을 

때의 특성과는 사뭇 다른 거시적인 새로운 현상과 질

서가 나타난다. 이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창발

(emergence)’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질서적

인 현상을 ‘창발현상(emergent behavior)’이라고 한다
70). 복잡계는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수

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신경과학의 발달과 더

불어 이런 생명의 운동을 관장하는 두뇌의 신경회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에는 우리의 두뇌가 곧 마음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뉴런들의 시냅스가 마음

의 물질적인 기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

통하는 설명이다. 우선 뇌를 단순히 뉴런들의 집합이

라고 본다면, 그것은 ‘단순 복잡계’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뇌를 경로의존성과 자기조직화를 통해서 기술할 때 

그것은 ‘기능성 복잡계’가 될 것이다. 또한 뇌를 신경

연결지도와 더불어 발현하는 네트워크의 측면을 부각

시킨다면, 뇌는 ‘관계성 복잡계’가 된다69,71).

  지각 상과 기억이 규모 피질망에 표상된다고 

맨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Hayek, 1952)였다. 그는 국가의 경제를 포함한 복잡

계(complex system)에 해 넓고 깊은 흥미를 지닌 

저명한 경제학자였다22). 하이에크 이론의 중요한 점은, 

유기체의 경험은 모두 뇌 피질 뉴런을 연결하는 그

물망과 같은 체계(지도, map) 안에 저장된다는 가정에 

있다. 표상 관련 속성의 관점에서, 하이에크 모델의 요

점은 기본 감각의 기초가 되는 핵 따위는 없으며, 각 

감각은 경험과 해당 종의 과거를 포함해 과거에 일시

적으로 관련되었던 기타 감각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뇌 피질을 통틀어 연합(association)이 

감각, 지각, 기억의 본질이 된다22). 뇌피질의 소위 

저층 영역은 원초적 감각 정보를 흡수해 고층 영역으

로 전달한다. 이 정보는 여기서 처리되어 다시 더 고

층의 영역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모든 게 ‘합쳐지는’ 

궁국의 최상위 영역이란 없다. 실상은 이와는 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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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가 고등 영역에 도달해도 하위 위계로 되먹임 

된다. 뇌피질 부분에서 상위 위계로 정보를 전달

하는 섬유당 무려 열 개의 섬유가 가공된 정보를 다시 

하위 위계로 운반한다18).

2) 복잡계와 몸 개요(body scheme) 및 신체상

(body image) 

  영국의 신경학자들인 헨리 헤드 경과 고든 홈스가 

1911년에 최초로 ‘몸 개요’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몸의 근골격계 신호도 촉각 정보처럼 뇌로 전

달되어, 자세와 사지의 정위가 확정되는 데 가담한다

는 걸 알아냈다. 헤드에 따르면 우리는 몸 표면 모형

들을 만들 뿐 아니라 다양한 자세 모형도 개발한다. 

그는 여기에 몸 개요라는 이름을 붙였다. 몸 개요는 

내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화한 모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18). 헨리 헤드는 두정엽 손상 후에 발생하는 신

체의 무질서한 공간 표현에 해 논의하면서 '몸 개요'

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했다72). 몸 개요는 생리적 구성

물이다. 뇌에서 촉각, 시각, 자기수용감각, 평형감각, 

청각 정보가 상호작용 해 몸 개요가 만들어진다. 몸 

개요가 몸 주변의 공간으로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공

간과 몸 표면에서 물체가 차지하는 위치를 바르게 파

악하는 데 몸 개요가 활용된다. 팔뚝에 내려앉은 모기

를 쳐 죽이고, 문손잡이를 붙들고, 고개를 숙여 날아오

는 피구공을 피하는 게 그런 예들이다18). 이 같은 

body schema가 가지는 흥미로운 특성은 인간이 우리

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직접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간’과 ‘그 너머의 바깥 공간’으로 

분할해서 인식한다는 것이다73). 

  또한 ‘신체상’이라는 용어는 1935년에 폴 실더가 처

음 도입했다18). 신체상도 몸 개요처럼 뇌에 있는 여러 

신체지도들에 그 토 를 두고 있다. 몸 개요는 특화된 

회로들에 더 국한된다. 반면 신체상을 구성하는 요소

들, 예컨  스스로가 몸에 해 갖는 생각들은 뇌 전

역에 더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기억이 저장되는 곳이

면 어디에나 신체상이 있다18). 몸 개요가 움직이는 신

체 각 부위의 함수임에 반해 신체상은 개인이 평생에 

걸쳐서 한 일련의 경험과 기억을 수반하는 더 커다란 

관계망에 좌우된다. 신체상은 믿음들이 혼합된 것이

다. 태도, 가정, 기 인 셈이며 가끔씩 착각이 개입하

기도 한다. 이 혼합물은 신체지도들과, 자전적 기억 및 

사회적 태도를 담는 뇌피질의 여러 부위 둘 다에 들

어 있다18).

3) 심장이식자의 기억의 변화

  체계적 기억 메커니즘은 또한 새로운 예측들을 할 

수 있다. 한 예측의 예는 민감한 장기 이식 수혜자가 

장기 기증자의 장기 조직에 저장된 개인적 과거의 측

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74).

  Sylvia는 1988 년 Yale-New Haven 병원에서 심장 

및 폐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녀는 수술 후 다양한 태

도, 습관 및 취향이 바뀌었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이전

에 싫어하는 음식에 해 설명 할 수없는 갈망을 가지

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예전의 그녀는 건강을 의식한 

무용수이자 안무가였음에도 병원을 떠날 때 그녀는 켄

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가서 치킨 너겟을 주문하고 싶

은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실비아는 자신이 "

차가운"색에 끌려 예전에 좋아하던 밝은 빨강이나 오

렌지색을 더 이상 입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

는 예전과 달리 공격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시작

했고 이는 기증자의 성격과 유사했음이 드러나게 되었

다. 흥미롭게도, 먹지 않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너겟

이 기증자가 살해되었을 때 기증자의 재킷에서 발견되

었었다74).

  Pearsall은 비공식적으로 심장 수혜자 외에도 신장, 

간, 다른 장기 수혜자들 또한 냄새, 음식선호, 그리고 

감정적 요소들의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관측했다. 하

지만 그들은 보통 일시적이었고 약이나 다른 이식 요

소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75). 심장은 종종 사랑, 감

정, 그리고 성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식 후 장기를 

제공한 뇌사자의 특성까지도 이식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인증을 느끼게 되고, 성격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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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제공자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심리사회

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76). 

6. 총명과 총명탕

1) 총명의 개념

  ① 총명과 耳目

韓東錫은 《宇宙變化의 原理》에서 “聰이라는 

槪念은 本來 귀(耳)와 눈(眼)이 밝다는 데서 이루

어진 것이다. …… 귀는 坎水之竅요, 눈은 離火

之窓이란 것은 古聖들의 가르침이다. 다시 말하

면 坎水가 잘 上升하면 귀가 밝고(聰), 離火가 適

當하게 發하면 눈이 밝(明)게 되는 것인 바……”

라고 說明하였다77). 《東醫寶鑑 外形篇 耳部》4)

에 보면 총명(聰明)의 개념을 귀와 눈을 이용하

여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耳目受陽氣以聰明, 

人之耳目, 猶月之質, 必受日光所加, 始能明, 耳

目, 亦必須陽氣所加, 始能聰明”라고 하여 “귀와 

눈은 양기를 받아야 聰明해진다. 달이 햇빛의 반

사를 받아야 빛을 내는 것과 같이 사람의 귀와 

눈도 陽氣를 받아야 밝아질 수 있다.”고 하였는

데, 이는 귀와 눈의 기능이 온전해야 聰明을 유

지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어

서 “是故, 耳目之陰血虛則, 陽氣之加, 無以受之, 

而視聽之聰明失, 耳目之陽氣虛則, 陰血不能自施, 

而聰明亦失, 然則, 耳目之聰明, 必須血氣相須, 始

能視聽也4)”라고 하였다. 즉, “耳目의 陰血이 虛

하면 陽氣가 있어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 듣

는 것이 총명을 잃게 되며, 또한 耳目의 陽氣가 

허하면 陰血에 作用하지 못하므로 총명을 잃게 

된다. 耳目의 총명은 반드시 血氣가 충분하여야 

하고 또 이 血氣가 서로 作用하여야 한다78).”고 

하였다.

또한 눈을 心과 접한 관계로 보았는데, 《靈樞 

大惑論》79) 에서는 다시 “目者, 五臟六腑之精也, 

營衛魂魄之所常營也，神氣之所生也”라고 하였는

데, 目은 五臟 六腑에서 精을 받는데 營衛와 魂

魄이 눈의 機能올 運營하며 눈은 神氣가 發顯되

는 곳임을 알 수 있다. 《素問 解精微論》80)에서

는 “夫心者, 五臟六腑之專精也, 目者, 其竅也”라

고 하여 心은 五鷹 六腑의 專精이고 目은 그 竅

이라고 하였다81). 또한 귀의 작용 역시 心과 관

련이 있는데, 心은 血脈을 주관하는데 만일 근심

걱정으로 心血이 손상되면 귀에 영양을 제 로 

공급할 수 없게 되어 火가 침입하며 또한 耳鳴, 

耳聾, 耳脹의 病症이 발생한다. 그래서 歷代醫說 

중에 “心爲耳竅之客”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

은 心竅는 본래 혀이지만 혀는 孔竅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82). 

한편 《素問 金匱眞言論》80)에서는 “南方赤色, 

入通於心, 開竅於耳, 藏精於心.”라고 하여, 心은 

耳에 開竅한다고 하였다. 또한 《靈樞 大惑論》
83)에서“目者, 五藏六府之精也, 營衛魂魄之所常營

也, 神氣之所生也. …… 目者, 心之使也, 心者, 

神之舍也."라고 하여 “눈은 五臟六腑의 精으로서 

榮衛, 魂魄이 항상 영양하는 곳이고 神氣가 생겨

나는 곳이다 …… 눈은 心의 사역이며 心은 神

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한의학에서 정신작용은 신(神)으로 볼 수 있는

데,  神氣는 身神이 합일된 것으로 神과 身이 不

知되면 死하고, 身이 亡하며 神도 死한다. 治病

에는 먼저 神氣를 관찰해야 한다. 耳目이 明하고 

聲音이 맑고 수족동작이 가벼운 것은 神氣가 존

재함을 뜻하고 耳目이 不明하고 聲音이 不淸하

며 수족동작이 어지러운 것은 神氣가 亡한 것이

다84).

이는 한의학의 여러 문헌에서 눈과 귀가 단순히 

외부의 시각과 청각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체의 정신작용에도 관여함을 표현해놓

은 것으로서 총명개념이 눈과 귀의 작용, 그리고 

心, 神의 작용까지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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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② 총명과 精神

韓醫學에서는 腦가 精神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다32). 《靈樞 經脈篇》에서는 말하기를, 

“精成以腦髓生”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精이 있음

으로서 인간의 정신활동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腦髓가 생성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27). 程文

囿은 《醫述》85)에서 命門火의 作用이 腦의 機

能과 깊은 關聯이 있다고 보고 “髓本精生, 下通

督脈, 命門火溫養則髓益充”라고 하여 髓는 本來 

精에서 生하고 下로 督脈과 通하여 命門火의 溫

養을 받는데 命門火의 溫照로 髓가 더욱 充實하

여진다고 하였으며, 王新華은 《中醫歷代醫論

選》86)에서 “因腎藏精又主命門之火, 腎精能生髓

充腦, 命火能溫照腦髓, 所以能保持腦髓的經常充

足, 以發揮其正常功能, 若命門火虛弱腎精不足, 

可以導致腦髓虧損産生種種病變”라고 하여 그 注

釋에서 “腎精은 能히 髓를 生하고 腦를 充養한

다. 命門火는 能히 腦髓를 溫照하여 腦髓를 充足

시켜 正常 機能을 發揮케 한다. 命門火가 虛弱할 

것 같으면 腎精이 不足하여 腦髓가 虧損된다”고 

하여 命門火 역시 腦를 溫養시킴으로써 그 機能

을 發揮케 한다고 하였다81). 孫思邈도 《千金要

方 灸法門》에서 “頭者, 人之元首, 人神之所洲”

라 하여 頭와 神과의 關係를 말하였고, 明代 李

時珍은 《本草綱目 辛夷》에서 “腦爲元神之府”라 

하여 腦와 神과의 關係를 明確히 말하였다25,87).

한편, 곽88)에 따르면《靈樞 大惑論》의 “心者, 

神之舍也”의 글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다. 神은 

心에 내재되어 있으며, 한의학에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며 心神으로 본다

고 해야 정확한 것이다. 心은 마음 그 자체이며 

神은 그 心이라는 바탕 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마음의 방향성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心

은 耳目口鼻와 마찬가지로 좋아하고 욕망하는 

본능을 갖는데, 神이 그 상을 싫어할 경우 心

과 神이 서로 부합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때 

눈에 모인 오장의 정기는 어지러워지고 따라서 

사물에 한 인식은 정확하지 못하게 된다. 사물

은 눈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마음인 心과 心에 

내재되어 있는 神이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이

라 하였다.

林佩琴의 《類證治裁》56)에서 “每記憶必閉目上

瞬而追索之，亦凝神于腦之義”라고 하여 사람이 

기억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 눈을 감고 神

을 뇌에 집중(凝)한다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韓醫學에서는 腦뿐만 아니라 눈과 귀 또

한 精神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총명과 臟腑

《素問 靈蘭秘典論》에서는 “心者君主之官, 神明

而出焉”이라 하여 腦와 心이 모두 神과 密接한 

關係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25). 張景岳은 《張氏

類經》89)에서 “然萬物之神隨象而應人身之神堆, 

心所主心藏神又日心者君主之官神明出應, 心爲一

身君主萬神爲之聽命”라고 하여 “…… 心은 一身

의 君主이므로 萬神이 그 命令을 받는다.”고 하

였다81). 

한방에서는 총명하게 하는 요체는 심경(心經)과 

비경(脾經), 신경(腎經)을 주요 경락으로 보고 있

고 특히, 심경(心經)을 그 중심에 두고 사고(思

考)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비경(脾經)과 신경(腎

經)의 두 경락의 조화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본

다.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지나치게 되면 심

경(心經)과 비경(脾經)의 기능이 약화되고 음양

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뇌에도 그 영향으로 건망

증(多忘)의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

미한다90). 뇌의 병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심화(心火)

와 심혈(心血) 및 신정(腎精)과 관련이 있다90).

2) 총명과 健忘

  기억장애에 관한 표적인 병증으로 건망증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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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는데, 건망증은 《素問 五常政大論》에서 “太

陽司天, 寒氣下臨, 心氣上從, …… 善忘”이라 하였다54). 

《萬病回春》91)에서는 “健忘者, 陟然而忘其事, 盡心力

思量不來也, 主心脾二經, 善心之官則思, 脾之官亦主思. 

此由思慮過多, 心傷則血耗散, 神不守舍”라고 하여 건망

증이란 갑자기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애써 생각

하여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

로 心과 脾 두 경에서 생기는 것인데, 개 심은 생각

을 담당하고 비 또한 생각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思慮를 과다하게 함으로써 心이 상하게 되면 

血이 소모되고 흩어지게 되어 神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 記憶力 減退는 韓醫學的으로 健忘, 善忘, 

喜忘, 多忘, 易忘, 好忘으로도 불리우며, 자신의 前事

와 前言을 망각하기를 잘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

은 있으나 끝이 없으며, 화를 하는 경우에도 首尾를 

알지 못한다92). 또한 《類證治裁》56)에서는 “健忘者, 

陡然忘之, 盡力思索不來也”라 하여 갑자기 잊어버리고 

思索을 하여도 생각해 내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28).

  《聖濟總錄》93)에는 “健忘之病, 本於心虛, 血氣衰少, 

精神昏慣, 故志動亂而多忘也, ……思慮則傷心, 心傷則

喜忘”라고 하여 “健忘의 本은 心虛이다. 血氣가 衰少하

고 精神昏憤하여 志가 動亂하여 多忙한다. 思虛하면 

傷心하고 傷心하면 喜忘한다.”고 하였다. 《類證治

裁》67)에서 “未人之神宅於心, 心之精依於腎, 而腦爲元

神之府, 精髓之海, 實記所憑也, 正希金先生曰, 凡人外

有所見, 必留其影於腦, 小兒善忘者, 腦未滿也, 老人健

忘者, 腦漸空也”라고 하여 사람의 神은 心에 자리 잡고 

있으며 心之精은 腎에 의지하고 있는데, 腦는 元神之

府, 精髓之海이므로 腦髓가 不足해지면 健忘이 發生한

다고 보았으며, 小兒와 老人은 그 原因이 다름을 밝히

고 있다28,56). 《本草新編》94)에서는 “善忘之症, 因心竅

之閉耳, 心竅之閉者, 由於心氣之虛”라 하여 “善忘의 증

상은 心竅가 닫혔기 때문이다. 心竅가 닫힌 것은 心氣

가 虛함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痰迷心竅證

은 痰濁이 心竅를 막아 神明이 영민함을 잃어 意識模

糊 위주의 증후가 나타나는 것이다95).《丹溪心法》96)

에서는 “痰在胸膈, 使人癲狂或健忘”이라고 하여 痰으

로 인해 記憶力이 저하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證治準繩》55)에서는 痰으로 인한 것은 일시적인 病

으로 病邪가 獨痰이 아니며, 諸火熱로 인하여 傷亂其

心하여 健忘이 생기므로 安心養血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하였다28).

3) 총명과 총명탕

  《東醫寶鑑》97)의 聰明湯의 내용을 보면 “治多忘久

服能日誦千言” 라고 하여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것을 

치료한다. ‘오랫동안 먹으면 하루에 천 마디의 말을 외

울 수 있다’라고 동의보감에 소개 되어 있다. 총명탕은 

심(心)을 보함으로서 놀람, 황홀함, 성냄을 진정시켜주

고 마음을 아주 평온하게 해준다고 했고 특히, 총명탕

의 약재인 석창포는 마음으로 통하는 구멍 즉 心竅 혹

은 心孔을 활짝 열어주며, 마음 구멍에 쌓인 痰涎을 

말끔히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98). 총명탕과 가

미총명탕을 비롯해서, 장원환(壯元丸), 주자독서환(朱

子讀書丸), 공자 성침중방(孔子大聖枕中方) 또는 귀비

탕, 건뇌차(健腦茶) 등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머리를 맑

게 하고 건망증(健忘症)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사용되

어 왔다. 이 같은 문헌에 따르면, 총명탕의 주치는 건

망증이다. 기본적으로 그 총명탕의 기본 한약재인 원

지, 석창포, 백복신 등 3가지 약재를 중심으로 증상에 

따라 각 약재들의 가감과 첨삭 등으로 복합 처방을 한

다90). 

  총명탕의 기본 약재인 遠志, 菖蒲, 茯神의 주요 효

능은 다음과 같다. 遠志는 《神農本草經》99)에 따르면 

“遠志, 主咳逆, 傷中, 補不足, 除邪氣, 利九竅, 益智慧, 

耳目聰明, 不忘, 强志倍力. 久服, 輕身不老”라고 하여 

九竅를 순조롭게 하고, 지혜를 더해주고, 눈과 귀를 밝

게 하고, 잘 잊어버리는 일이 없고, 의지를 강하게 하

고 힘을 배가시킨다고 하였다. 菖蒲는 《神農本草經》
99)에 따르면 “菖蒲, 主風寒濕痺, 咳逆上氣, 開心孔, 補

五臟, 通九竅, 明耳目, 出聲音. 久服, 輕身, 不忘, 不迷

惑延年”라고 하여 心空을 열고, 九竅를 통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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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귀를 밝게 하고 오래 복용하면 잘 잊어버리는 일

이 없다고 하였다. 茯神은 《本草求眞》100)에 따르면 

“書日服此開心益智, 安魂定魄, 無非入心導其痰濕, 故能

使心與腎交通之謂耳, …… 能治諸筋攣縮, 偏風喎斜, 

心掣健忘”이라고 하여 開心하고 益智하며, 魂魄을 安

定하며, 心과 神을 交通하게 하고, 心이 억압되어 健忘

한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총명탕은 遠志, 菖

蒲, 茯神 세 가지 약물로 구성되어 遠志는 心陽을 輔

助하고 痰濕이 內阻되어 나타나는 神昏과 健忘 등 증

에 適用하고, 菖蒲는 淸陽의 氣가 不升하여 나타나는 

神識昏迷와 耳聾不聰, 頭目不淸, 精神遲鈍, 記憶模糊 

등 證을 治療하며, 茯神은 心虛로 인한 警悸健忘과 不

眠驚癎을 治療하므로 이 세 가지 약재가 조합되어 총

명탕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101).

Ⅲ. 고  찰

  두뇌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두뇌의 기능이 

뛰어난 상태를 우리는 ‘머리가 좋다’, ‘총명하다’라고 표

현한다.‘총명’이라는 단어를 국립 국어원에서 검색하여 

보면, “첫째,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

다, 둘째, 썩 영리하고 재주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102). 총명이라는 개념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능이고 둘째는 기억에 한 것이

다. 또한 이 지능과 기억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하

여 보다 깊이 있는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지주의와 

복잡계라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지능은 두뇌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뇌과학과 

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인간의 지능에 하여 연구

를 하기 위해서는 두뇌의 기능 및 발달에 한 연구를 

위한 학문인 뇌과학에 한 탐구가 우선이라고 생각된

다. 뇌과학의 방법론에 있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인간

의 뇌 구성에 해 다양한 환원주의적 모델이 제안되

었는데 초기에는 전체 뇌(holistic brain)라는 아이디어

가 제기되었고 이후에 좌우 뇌반구이론이 제기되었

다. 그 다음에는 생존감성이 성적 기능을 처리하도록 

진화한 세 개의 층으로 된 위계적 뇌라는 MacLean의 

삼위일체 뇌(triune brain) 모델이 큰 관심을 끌었다
103). 또한 인간 두뇌능력의 평가방법도 개발되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IQ(지능지수: Intelligence 

Quotient) 검사이다. 지능의 발달정도를 나타내는 IQ

(지능지수: Intelligence Quotient) 검사는,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비네가 취학연령에 이른 아동들 

중에서 정신지체아를 가려낼 목적으로 1905년 처음 

고안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후 ‘스탠퍼드-비네’ 방식이

라 하여 일반인의 지능평가까지 확 한 개념으로 발전

되었고, 언어, 수리, 추리, 공간지각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이 현 식 지능검사의 원형이 되었다104). 하

지만 1970년  이후 IQ는 한 사람의 두뇌능력을 적절

히 표현할 수 없다는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리며 거센 

비판에 직면해야 했고 세기 후반 들어 뇌에 한 연구가 

급진전되면서 그 논란은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104). 

  뇌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가장 빈번하게 범할 수 있

는 오류는 환원의 오류이다. 환원을 정당화하려는 측

은 환원이 갖는 설명의 통일, 존재론적 단순화, 이론들

의 상호진화 등의 강점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반 하

는 측에서는 환원론적 태도는 개념적 오류를 일으켜 

다른 문제를 규명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비약의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유명한 신경과

학자 크릭(Crick)의 “놀라운 가설, 당신은 당신의 뇌

다.”라는 주장을 들 수 있다. Noe에 따르면, 마음은 

뇌의 국지적인 시냅스의 연결로 존재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내(self)가 나의 뇌가 될 수 있다고 말

하는 것은 전형적 환원의 오류이다66). 한때 연구자들

은 뇌가 출생 이후 거의 변하지 않거나 발달하지 않는

다고 믿었다. 즉, 뇌 발달이 어린시기에 완료된다고 믿

었던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뇌의 크기를 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머리의 크기가 5세가 되면 성인의 

90%가 된다는 사실과 1살이 되면 뇌의 무게가 약 

1kg이 된다는 점(성인의 뇌 무게는 략 1.3k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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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했을 것이다. 그러나 뇌는 출생 이후 성인이 되기

까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보인다. 동

이 성장하는 동안 신경세포가 분화하고 수초화가 일어

나며 신경세포 간 연결의 생성과 소멸이 일어나며 연

결의 강도도 변화된다23). 이와 같이 뇌가 출생 이후 

성인이 되기까지 계속 역동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

은 설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표적인 것이 ‘뇌 가소성’의 개념이다. 뇌가

소성(brain plasticity)에 한 이해는 뇌과학과 교육학 

간 효과적인 융합을 위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뇌가 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는 이해, 즉 뇌가소

성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뇌가 변할 수 있음을 배

운 학생들은 성장 마음가짐(growth mindset)을 가지

게 되고 동기가 높아져 성취수준도 향상된다23).

  총명과 관련된 두 번째의 주제는 기억이다. 기억에 

한 뇌과학적 연구 역시 환원주의적인 연구방법만으

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생물

이 처해 있는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이 주는 특수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과정을 학습(learning)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기억(memory)은 그러한 정보나 지식의 

저장된 형태를 의미한다105). 기억에 한 철학적 사색

은 그 역사가 매우 길지만, 기억에 한 과학적 접근

은 1885년 Ebbinghaus 연구에서 시작한다33). 최초로 

작업기억을 제한하였던 Baddeley와 Hitch에 따르면 

작업기억은 단기기억에 해당하는 시공간 잡기장

(visuo-spatial sketchpad)과 음운 회로(phonological 

loop)를 하위 노예 체계(slave systems)로 수반하는 중

앙집행기(central execurive)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지 작용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체계이다106). 작업기

억(working momory)은 단기기억과 장기기억과는 달

리 기억의 저장고 혹은 상자가 아니다. 작업기억이 기

억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은 기억하는 일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인지 작용을 수행하는 일에 수반하는 부수적

인 것이다107). 학습된 정보가 시냅스로 연결되는 뉴런

들간의 회로망에 저장된다는 가설이 심리학자인 도널

드 헵(Donald Hebb)에 의해 1940년 에 제시되었다. 

20세기 중반은 기억에 한 연구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시 인데 기억이 뇌의 특정한 부위에 저장

된다는 사실이 신경외과 의사인 펜필드(Penfield), 스

코빌(Scoville)과 브렌나 러(Brenda Miller) 등에 의

하여 임상환자들을 상으로 한 실험에서 밝혀졌다
105). 도널드 헵은 기억이란 뇌 안의 어느 특정 장소에 

각인된 흔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신경계의 구조

적 변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구조

적 변화라는 것은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고리의 활성

에 의해 생성된다고 생각했다. 즉, 피질에서 시상이나 

해마로 그리고 다시 피질에 이어지는 고리가 형성되고 

이 고리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의 반복적 활성이 신경세

포 사이의 시냅스를 기능적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일단 결합이 이루어지면 이들 신경세포는 신경집합체

로 기능하게 되어 그 집합체의 어느 신경세포가 흥분

하게 되더라도 집합체 전체가 활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35). 기억은 실제로 세포간의 구조적 변화를 통

해 형성된다. 어떠한 상과 사건의 기억은 별도의 사

항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구성요소와 

높은 상호관계를 갖는 구조와의 연결성으로 기억된다. 

이를 neural network라 하며 뇌피질에 network을 

통해 기억이 형성되고 저장된다. 새 정보의 구조적 분

석을 통해 기존 정보의 신경망과 자동적으로 상호관계

를 찾아 연결될 수 있는 경우는 뇌피질에서 스스로 

기억된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하고 분류되기 어려운 

내용, 새로운 구조, 갈등하는 구조 등은 hippocampus

의 더욱 세 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기존 신경망의 분

류와 상호 연결을 갖도록 새로운 구조로 변환 된다. 

그리고 이 구조가 안정화된 신경망으로 자리 잡도록 

강화시킨다108). 기억 개념 역시 지능과 마찬가지로 특

정한 형태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달하

고 변화하는 가소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인지혁명은 정보적 세상을 가능하게 했고, 인간의 

삶과 그에 한 이해 자체를 바꾸어놓았다58). 인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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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1950년 부터 1980년  중반까지의 고전적 인지

주의와, 1980년  중반 이후의 신인지주의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둘을 가르는 분기점은 뇌가 마음

의 연구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한 관점의 변화에 기

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고전적 인지주의는 본질적으로 

컴퓨터 유추에 기초하여 마음과 인간에 한 설명을 

구성하려 했고, 신인지주의는 뇌 유추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려는 것이다58). 이러한 정보처리적 접근의 전통

적 인지주의의 핵심은 심리현상을 다른 자연현상과 마

찬가지로 자연화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입

장이다58). Neisser(1967)는 인지심리학을 감각 정보를 

변형하고, 단순화하며, 정교화하고, 저장하며, 인출하

고 활용하는 등의 모든 정신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은 기

억 과정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억 과정은 새로운 정보 

습득과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

분이다. 우리는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한 후에 그 정보

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해

결의 과정은 학습의 핵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51). 

1990년  이후로 인지과학 분야에는 기호주의와 연결

주의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인지에 한 새로운 이해와 

설명을 추구하는 연구 프로그램이 부상하고 있다. 기

호주의와 연결주의를 계승할 것으로 기 되고 있는 이 

세 번째 연구 프로그램은 바로 체화주의이다61). 이61)

가 제시한 체화주의의 견고한 핵은 존재론적 차원, 의

미론적 차원, 인식론적 차원, 방법론적 차원이 있는데, 

특히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설명은 ‘인지는 몸의 구조

와 기능과 독립적으로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뇌는 몸뿐만 아니라 몸 주변의 공간도 지도로 

만든다. 이 지도는 확장하거나 수축해가며 일상생활에

서 부닥치는 상물을 포괄한다. 심지어 우리가 성장

한 문화와 환경이 신체지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8). 최근의 연구를 통해 뇌에 신체지도가 가득 들

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 몸표면지도, 근육계

지도, 의사계획(intention) 지도, 활동전위지도가 있는

가 하면 심지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의

사를 자동으로 파악해서 모방하는 지도까지 있다. 이

런 신체지도들은 가소성이 단하다. 어렸을 때 형성

된 신체지도는 남은 인생 동안 경험을 통해 발달하고, 

계속해서 변한다18). 뇌에는 몸의 체감각지도와 외부환

경을 독립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인지지도가 있지만, 

우리가 외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지각하고 정서적 반응

과 행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시각정보가 독보적으로 

중요하다. 시지각은 망막, 시상핵, 그리고 시각 중추인 

후두엽을 중심으로 뇌피질의 여러 영역 사이의 복잡

한 상호 작용을 포함한다43).

  뇌의 기능은 개체가 살아 있는 동안 발달해야만 한

다. 이것은 뇌의 구조가 미리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자기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발달한다. 

따라서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려면 자기 조직

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특정 시점에 

뇌를 분리해서 뇌에 존재하는 모든 연결을 지도로 그

린다고 해서 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09). 이

와 같이 뇌가 자기 조직화되는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복잡계를 적용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잡계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확하

게 이해하지 못하는 요소들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 

쉽게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을 총칭하는 말이다110). 

Mitchell에 의하면, 복잡계(complex system)란 “특정 

중앙 통제가 없이 개개 구성요소들이 단순한 규칙에 

의해 모여서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습이

나 진화를 통한 정교한 정보처리와 적응을 하면서 복

잡하고 집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111). 우리의 뇌 또한 뉴런으로 이루어진 복잡계의 훌륭

한 예가 될 수 있다111). 두뇌는 신경조직이 발달하여 

이루어지는데 구성단인 신경세포는 비교적 단순한 비

선형 작용을 하지만 수많은 신경 세포가 연결되어 발

현되는 뇌의 집단작용은 매우 신비롭고 생체계에서도 

궁극적인 복잡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신경세포는 많

은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시냅스(synapse)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거 한 신경그물얼개(ne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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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를 이룬다. 시냅스는 생화학 신호를 전달할 

때 적당하게 세기를 조하는데 이 세기는 긴 시간 활동

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다. 이러한 시냅스의 빚음성

(plasticity) 때문에 두뇌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서 

저장할 수 있다112). 뇌의 기능에 따른 뇌신경의 발현은 

신경 다발의 동시적 동조현상으로 표현되는 뇌의 변조

(Neuro Modulation)로 알려져 있으며, 어떠한 기능에 

따라 발현되는 신경세포들은 특정 지어지는 주파수로 

변조되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뇌 내부의 기관들은 

서로 신경으로 연결되어 동작한다63,113). 특히 기억이나 

집중이 요구되는 인지과정은 뇌신경의 동조현상으로 

나타난다113). 에델먼은 진화 및 면역학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뉴런 집단 선택론(the theory of neuronal 

group selection)’이라 이름 붙인 정교한 학습 이론을 

내놓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피질 뉴런의 집단들이 타

고난 뉴런 집단의 목록 중에서 환경과의 접촉에 의해 

‘선택되고’ 조직화되어 갖가지 표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22).

  한의학에서 뇌(腦)를 6가지 기항지부(奇恒之府) 중

의 하나라고 보았고4) “髓海”라고 표현하였다4). 즉, 뇌

는 한의학에서 오장육부(五臟六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의학에서 기억은 《靈樞, 本神篇》에서 “心有所億, 

謂之意”라 하였고, 林佩琴이 《類證治裁》56)에서 記憶

에 한 개념을 “凝神”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기억의 

개념을 心과 神에 근거하여 설명한 것이다. 또한 《聖

濟總錄》106)에서는 건망(健忘)의 본(本)은 심허(心虛)라

고 하였다. 또한 《東醫寶鑑 外形篇 耳部》4)에서는 총

명개념을 귀와 눈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한77) 

이 설명하였듯이 ‘총명(聰明)’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유

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한의학에서는 ‘총

명하다’는 개념을 腦라는 하나의 주체와 관련지어 설

명한 것이 아니라 心, 神, 耳, 目 등 여러 가지 다른 주

체들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의 환원주의적 연구방법론에 근거하여 바라보자면, 이

는 분명 납득하기 힘든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본론

과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능이나 기억에 한 

최근의 뇌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살펴볼 때, 이는 분명 

의미있는 변화인 것이다.

  고래로 인간의 신체기관들 중 영혼이 기거할 만한 

곳에 한 논쟁에서 뇌와 심장은 유력한 후보군이었는

데, 우선 뇌 지지자들로는 임호테프(Imhotep, BC 

2650?~BC 2600?)를 위시하여 피타고라스, 히포크라

테스(Hippocrates, BC 460?~BC 377?), 플라톤 등 쟁

쟁한 그리스의 유명 인사들을 거론할 수 있다. 그들은 

인간의 신체기관 중 뇌를 가장 중요한 부위로 생각했

고, 그 이유가 바로 뇌가 인간의 신체기관들 중 주로 

‘이해’와 ‘사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14). 반면 플라톤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아리스토텔

레스는 이들과 의견이 달랐다. 그가 보기에 뇌보다는 

심장이 중요했다. 심지어 그는 인간의 지능도 심장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뇌보다 심장을 중시하는 태도는 

고  이집트인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 역시 영

혼과 기억은 뇌 보다는 심장에 머문다고 생각했다114). 

이렇게 뇌보다 심장을 중시하는 관점은 동북아 전통에

서도 나타난다. 고  중국인들 역시 인간의 지능과 정

신활동은 뇌가 아닌 심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보았다
114). 반면 서양에서는 심장과 뇌로 나뉘어졌던 초반부

를 넘어 서서히 인간의 사유능력이 뇌로부터 왔다는 

관점이 강세를 띠기 시작하였는데114), 그러나 한의학

에서는 아직도 인간의 사유활동을 뇌 자체만으로 설명

하는 방법보다는 심(心)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요소

들로 설명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심(心)을 

위주로 인간의 사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은 최근 

Pearsall74)의 ‘심장이식자의 기억의 변화에 한 연구’

로써 지지될 수 있는데, Pearsall에 따르면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 역시 감정적 요

소들의 변화를 겪었다고 하였다. 또한 기억과 관련된 

귀와 눈의 작용 역시 단순히 듣고 보는 물리적인 작용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인 지니는 고  중국의 감각 관념에서 특징적인 

요소를 ‘감각변별’(sense discrimination)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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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에 따르면 여기서 감각변별이란 서구의 근  인식

론에서 말하는 감관지각이나 감각작용(sensation)과는 

구분된다. 즉 고  중국에서 ‘감각’(sense)이란 보기

(seeing)와 듣기(hearing) 그리고 인간 존재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오가는 특수한 형식의 상호 작용으로서 

근  서구의 인식론이 상정하는 것처럼 신체의 표면에

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구별짓는 

것은 마음을 포함하는 모든 감각이 작동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본다115,116).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이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본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눈과 귀를 중심으로 하는 

감각기억이 작업기억에 영향을 주고 작업기억이 다시 

장기기억으로 전환되는 Mayer, Heiser 그리고 Lonn46)

의 모델과도 유사한 맥락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의학에서는 腦를 髓海라고 하였고26) 腦의 精神 활

동을 命門火, 腎精, 心 등과 관계된다고 하였는데
85,86,88), 이는 두뇌, 신체, 환경이 총체적 현상으로 개념

화하여야 된다는 체화된 인지의 개념59), 신체의 신호

가 두뇌의 인식과 기억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몸 개

요(body scheme)와 신체상(body image)의 개념18,72)과 

비교할 때, 두뇌를 두뇌 자체만이 아닌 신체의 다른 

부위와 연계하여 설명한다는 방식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총명(聰明)이라는 단어는 귀(聰)과 

눈(明)의 기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는 작업

기억의 구조에 시공간 스케치판(visuospatial 

sketchpad), 음운루프(phonological loop)가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52)과 비교해 볼 때, 시각과 청각을 중심으

로 설명이 된다는 유사성을 가진다. 총명탕이 心虛를 

補하고 心竅를 열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98)은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의 기억이 변화하여 태도, 습관 

및 취향까지 바뀐다는 Pearsall의 연구74)와 비교하여 

볼 때, 총명이 두뇌뿐만 아니라 심장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들이 한의학에서의 총명 개념이 뇌과학, 

체화된 인지, 복잡계 등의 개념과 완전히 동일하게 설

명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앞으로 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총

명개념과 총명탕의 구성에 하여, 뇌의 가소성과 시

각과 청각을 기본으로 한 감각기억과 작업기억, 복잡

계와 관련된 뇌과학, 인지과학과 체화된 인지 등의 개

념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총명개

념에 한 탐구를 통하여 한의학에서 기항지부(奇恒之

腑)로만 여겨지던 뇌(腦)에 하여 보다 새롭고도 폭넓

은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을 통하여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연구

들이 수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총명(聰明)개념 및 총명탕에 하여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찰해보았으며, 그 과정을 통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총명은 지능의 개념과 유사한데, 지능의 발달

을 위해서는 뇌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이나 인지적인 

면의 발달이 중요하다. 또한, 이 지능이 발달한다는 점

은 특히 총명과 접한 관련이 있다. 뇌의 기능적 분

화와 기능적 통합, 와일더 펜필드와 신체지도에 한 

연구, 도널드 헵과 뇌 가소성에 한 개념으로 지능의 

발달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총명의 개념은 기억과 관련이 많으며, 특히 

시각, 청각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감각기억과, 의식적

인 정신활동에 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작업기억과 관

련이 깊다. 또한, 선택적 주의집중은 많은 양의 정보로

부터 제한된 양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기능으로서 총명을 설명하는 좋은 모델이다. 뇌의 구

조적인 측면에서 기억에 해 이야기 할 때는 주로 해

마와 파페츠 회로의 모델을 통해 설명한다. 또한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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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는 기억을 心과 관련하여 생각을 하였다. 

  셋째, 인지주의는 지각, 기억, 느낌 등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앎의 과정이며, 최근에는 인간의 인지가 

두뇌뿐만 아니라 신체적 환경 속에서 구체화하는 체화

된 인지개념이 두되었다. 이 이론들을 통해 환원주

의에서 벗어나 인간의 인지가 몸의 활동을 통해 환경

과 연결되는 체화된 인지적 관점으로 총명의 개념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넷째, 복잡계는 창발 현상을 보이는 시스템으로 생

명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써 최근에

는 두뇌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몸 개요

(body scheme) 및 신체상(body image), 그리고 심장

이식자의 기억에 한 연구들은 복잡계의 이론적 연장

선에서 몸과 두뇌의 관계에 해 밝히고 있다.

  다섯째, 한의학에서는 눈, 귀의 기능이 총명과 관련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心과 神의 개념도 총명과 접

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뇌 뿐만이 아니라 耳, 

目, 心, 神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비로소 총명탕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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